
지난 주일(5/31)부터 부분적으로 현장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. 

그러나 뉴욕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다보니 10명 이하의 

제한된 인원으로 현장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. 참석 인원을 10

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현재 롱아일랜드가 Phase 1 단계이기 

때문입니다. Phase 1 단계에서는 1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합

니다. 
 

그런데 어제(6/6)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의 코로나바이러스에 

대한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새로운 가이

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

Phase 2 단계에 접어들면 종교단체는 예배당 Occupancy의 

25%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 롱아일랜

드는 Phase 1 단계이고, 6월 10일부터 Phase 2단계로 들어갑

니다. 그래서 6월 14일 주일부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현장예배

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Occu-

pancy가 250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5%면 62명 이하로 모

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  
 

참고로 뉴욕시는 6월 8일부터 Phase 1 단계가  시작되어서 10

명 이내의 예배가 가능하고, 2주간 관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

으면, 6얼 22일부터 Phase 2단계가 시작되어서 예배당 용적 인

원의 25%가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.  
 

주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롱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한

울림교회는 6월 14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

려고 합니다. 그럼에도 기존의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

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안전수

칙인 거리 유지, 개인 접촉 금지, 손세정제 구비, 마스크 착용 

등을 지키며 입구에서 체온 확인까지 하며 시작하게 됩니다. 아

직도 현장예배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

입니다. 


